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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․재생 에너지 입지규제 완화
국토해양부, 국토의 98% 이용 가능 … 태양광발전 기준도 수정

신․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선정 및 건설이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.

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따라 신․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의 건설을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

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<도시계획 시설의 결정․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>을 개정해 3월12일 입법예

고했다.

신․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태양광, 풍력, 수력, 조력, 지열, 연료전지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화

력 및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한 입지규정이 적용돼 공업지역,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허용되고 있

다.

그러나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․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국토의 34%에

서 98%로 늘어나고 청계천 등 도심지내 하천에도 소수력발전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.

또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으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

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<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>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<저

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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